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 대응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도 2023년에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은 이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45조제1항).

둘째,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현행 제46조

제7항 삭제).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2항).

넷째,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안 제49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